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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8일에 결성된 재일본조선규슈청년상공회는 올해 결성 20돐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규슈청상회결성 20돐에 즈음하여 전체 청상회역원들과 회원들, 력대회장을 비롯한 청

상회선배들, 또 우리에게 아낌없는 지도와 방조를 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총련의 각급 기관과 

일군들, 동포들에게 실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되는 감사와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민족포럼 2019 in 규슈》를 비롯한 여러 마당에서 발휘된 《A L L 규슈하나로!》의 정

신은 선대들이 마련하신 우리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하여 규슈의 각지 청상회역원들과 회원들은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청상회가 할수 있는 일을 적극 찾아 열심히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정부의 차별정책과 《우리 학교》학생수의 감소, 신형코로나비루스의 확대

로 인한 정치 및 경제활동의 제한 등 계속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화되는 동포들의 가치관, 청상회를 구성하는 회원들의 사회적립장의 변화 등 현재 

우리를 둘러싼 여러 조건이 청상회결성초기와는 다른 《새시대》에 들어섰다고 할수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시대》에 어떻게 하면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재일조선인운동

의 생명선인 《우리 학교》를 고수발전시켜나갈수 있겠는가를 많이 모색하였습니다. 

청상회회원확대를 비롯한 조직의 넷트와크를 넓히는것은 물론 우리 학교가 자리잡는 후꾸오

까현만이 아니라 규슈학교란 이름에 맞게 규슈의 각현 동포들, 그리고 우리를 리해하고 응원

해주는 폭넓은 일본사람들, 우리와 함께 나서주는 남측동포들과의 사업을 이제야 더 힘있게 

벌려나가야 할 시대에 들어섰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A L L 규슈미래컵》과 아이들을 위한 《에키사이팅》행사의 확대발

전, 또 올해 규슈의 각현에서 조직진행한 《새시대》공연 등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

으며 그 길에서 민족포럼에서 제시한 《A L L 규슈하나로!》,《우리 민족하나로!》의 정신을 구

현할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족한 동포사회와 꽃봉오리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힘차게 나아갈것입

니다. 

끝으로 저는 이번 실행위원회사업을 위하여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